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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오랫동안 주구장창 피워왔던 담배를 8년전에 끊었습니다.

지금 금연을 결심한 친구나 동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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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11일 아침이었다...

나 - "아들, 내일 아들 생일인데  아빠가 무슨 선물해줄까?  말해봐."

아들 - "아빠, 타이타닉 프라모델이 갖고 싶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말해도 되요?"

나 - "응, 말해봐. "

아들 - "아빠, 전 아빠가 담배를 안피는 선물을 갖고 싶어요."

나 -  "......."

아들 - "아빠 퇴근해 와서 우리랑 뽀뽀할 때 입에서, 머리카락에서,옷에서 담배냄새 나는 것이 정말 싫었

어요."

나 - "......"

아들 - "어때요 아빠, 선물 해 줄 수 있어요?"

나 - "....끙" (20여년간 담배를 피었는데, 이를 어쩐다)"....끙"

아들 - "아빠아~~"

나 - "그래, 아빠가 그렇지 않아도 담배를 끊을까 했었는데, 이참에 아들 선물로 아빠가 담배를 끊을 께,

어때  괜찮은 선물이지?"

아들 - "네, 아빠. 아빠 최고예요. 프라모델은 다음에 사 주셔도 되요. 기대할께요. 아빠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차를 타기 전까지 약3분정도 시간동안 담배를 한 대 꺼내 피었

다..

푸우~~~  폐속 깊이 담배연기를 빨아들인 후 하늘로 내 뱉는 회색빛 냄새가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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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담배는 이 맛으로 피는것이여...

그리고는 하루종일 일하면서 피어댄 담배가 평소대로 한 갑정도 되었다.

 

퇴근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심코 편의점에 들러 담배 한 갑을 샀다..

또 무의식적으로 담배 한 개비를 꺼내들어 라이타를 칙 켜고  한 대 피어 물었다.

운전하면서 피는 담배 맛은 그 어떤 담배 맛보다 더 좋다...

그래서 많은 애연가들은 차에 타면 일단은 담배 한 대 물고 운전을 시작한다..

집에 올라가는 엘레베이터안...

아들 또래의 여학생들이 3명이 더 타더니 나를 보곤 고개를 돌려 코를 잡는다..

'거울로 다보인다...이놈들아~~'

 

아...불현듯 아들녀석하고 전날 저녁에 약속한게 생각난다.

오늘부터 담배를 끊기로 했는데...

이 냄새를 어떻게 하지?  이미 늦어부렀다.. 그렇다고 밖에서 바람쐬고 들어가자니 가장의 체면이 말이 아

니다.

 

다시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마트에 들러 생수 한 병 사고, 껌 한 통 사고, 아파트 놀이터로 가서 아무도 없는 캄캄한 벤치에 앉아

옷을 벗어 탈탈 털어내고, 생수 한 병을 다 마시고, 껌도 한 통을 다 씹을 때 까지 웃옷을 벗어 던지고

달달 떨면서 냄새가 없어 질  때까지 피티체조를 해야 했다..

아..이 짓거리를 날마다 계속해야 하나? 

 

가슴깊이 차가운 밤공기를 들이마시고 내 뱉기를 30여분 정도 한 후 다시 엘레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

갔다..

"띵똥"...

아이들 - "아빠 수고하셨어요...어서 오세요."

나 - "응, 그래 내 새끼들 오늘 머하고 놀았어?..방학숙제 열심히 했어?"

아이들 - "아빠. 와...담배 냄새가 안나는것 같아...와..진짜로 아빠 담배 끊으셨나 보다..엄마~~ 아빠 담배

끊으셨나봐요..

담배냄새가 안나요 엄마.."

엄마 - "응,,,아빠는 한번 한다면 하는 분이니 담배를 끊으셨을꺼야..너희들도 그런 아빠의 멋있는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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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야 한다..알았니?"

아이들 - "네...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요...아빠 최고야!!"

 

난 얼른 옷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 거짓으로 얼룩진 때를 말끔히 씻어 내야 했다..

샤워꼭지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에 머리를 묻고...그렇게 내내 있었다...

 

다들 자는 깊은 밤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 홀로 하늘을 쳐다본다.

달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에 몇몇집만 불이 켜져있고.

퇴근무렵에 산 담배곽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하늘이지만 내 눈에는 분명히 별빛을 본것 같았다.

담배곽속을 들여다  보니 속이 꽉 차있다.

아까 한 개비를 피었으니 아직 19개비가 남아있다.

'이거 마저 피고 담배를 끊을까?. 하루면 되는디잉. 우짜까..........."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그래 한 개비만 피고 이제부터 끊자...담배 끊는것이 대단한 것이니,

한 개비 정도는 가족들도 이해할겨.

그리 생각을 굳힐 무렵.

거실의 불이 켜지면서, "애들아빠 게서 머해, 추운디 얼릉 들어와 자.  감기걸리면 애들한테 옮기니까, 얼

릉 자."

"..............."

한 손에 쥔 담배곽을 손가락에 힘을 줘서 오그려 부렀다.

아예 두 손으로 싸감고 온 힘을 다해 오그려 버리고 창문을 열고 밖으로 휙 던져부렀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의지와 관계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온 일이다.

나쁜짓하다 들킨것처럼 나도 모르게 범죄현장을 은닉 시키기위해 증거물을 없애버리는 과정이,

순전이 무의식적으로 나온것이다. ㅎㅎ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만8년을 담배 없이 살고 있다.

담배를 끊기위해, 진짜 끊기 위해, 난 다음날 부터 헬스클럽에 6개월 회원권을 끊어 운동을 시작했다.

아내는 그런 나를 위해  당근을 길게 깎아 도시락에 한가득 담고 몇 개 더 챙겨서 매일 회사가서 먹으라고

주었고,

난, 회사에서 틈만 나면 그 당근을 꺼내 잘근잘근 씹어 먹었다.

부족하면 또 당근을 깎아서 도시락 그릇에 가득 담아놓고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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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녁밥을 먹고 퇴근길에  헬스클럽에 들러 2시간 가까이 운동으로 땀을 빼고,

연수기물로 샤워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도착하면 밤10시경, 바로 취침에 들어갔다.

회사에서는 그런 나에게 말거는 것 조차 조심했다.

아마도 금단현상때문에 좀 까칠해 졌을  것이다.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가끔 무언가 까먹고, 멍때리는 시간도 가끔 있었다.

 

그렇게 한 달, 또 한 달 시간이 흘러

내몸에서는 더이상 담배 냄새도 안나고, 몸도 가벼워지기 시작한다.

소변색깔도 하얗게되고, 거품도 안나고, 더욱더 얼굴피부가 좋아진다.

거울속에 드러난 매끈매끈해 진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몸이 티나게 붙은 근육들을 보면서,

내몸이 점차 바뀌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니 다른사람들의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기 시작한다.

회사에서도 내 앞에서 아무도 담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한 친구, 동료들과의 만남을 자제한다.

술도 마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친구와 동료들과 퇴근후 만날 일을 최대한 줄인다.

그렇게 또 6개월이 지나니, 담배는 어느새 나와는 무관한 물건이 되어있었다.

 

8년이 지난 지금와서 생각해 보니 담배를 끊으면서, 회사동료,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의 무한한 협조와 사

랑이 없었다면

담배를 단칼에 끊는다는, 그런 위험한 발상은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금연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담배 끊는 것이 어려울까.

나는 참 쉽게 끊은 것 같은데.

 

담배는 절대 혼자서는 끊기가 어렵다.

회사에서, 집에서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회사에다는 금연의 시작과 도움받기를 설명하고,  동료에게는 협조를 부탁하며,

친구들에게는 금연의 고통을 같이 나누기를 청하고

가족들은 항상 그러한 아빠를 위해서 화이팅을 외쳐주고,

무엇보다도 자기자신의 굳은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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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금단현상을 이겨내는 화학적처방보다는 자연친화적인 음식조절과 환경조절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난 어떠한 금연보조제를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음식과 운동,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만 금연에 성공했다.

지금도 난 8년전의 피폐한 정신과 혼탁한 핏물속에 내 자신이 온통 담배냄새에 찌들어 있던 모습의 사진

을 보면서

경악하곤 한다.

 

담배는 인생에 있어 같이 해서도 안되고 같이 가서도 안되는 인생의 적이다.

지금 담배를 피는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혹시라도 이글을 보는 많은 블로거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기 바란다.

담배가 가족보다 중요한가?. 담배가 친구보다 중요한가?. 담배가 건강보다, 돈보다, 여자보다 더 중요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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